
대선방송 일일 모니터 (2012. 12.14)

1.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 리포트, 15번 째 리포트로 방송

 어제 9시뉴스에서는 선관위의 새누리당 오피스텔 불법 선거운동 단독 리포트
가 방송됐다. KBS 뉴스가 특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는데 너무 소극적
이라는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오랜만에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한 보도였다.
 그런데 이 리포트는 방송 시작 20여분이 지난, 15번 째 리포트로 방송이 됐
다. 탑으로 방송해도 충분할 만큼 뉴스 가치가 있는 리포트였는데 15번째는 
너무 뒤로 밀려 아이템을 배치했다. 납득이 안 가는 편집이다.
 이 사안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 추가 보도가 나갈지 유의해서 지켜볼 것이
다.  

2.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명의 모호하게 전달

 어제 9시뉴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속보도로 시작했다. 세 번 째 
아이템까지 발사체중 분리된 부분 수거, 북한이 공개한 발사장면 등을 보도한 
후 대선보도 아이템은 네 번째로 등장했다.
박근혜 후보가 중부권을 공략하면서 상대후보의 천안함 및 NLL 관련 주장을 
반박한 인터뷰 컷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관련성 주장은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 박근혜 후
보 관련 보도 말미엔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구체적으로 단체명, 개인이름(김
지하 방문)을 언급해가며 보도를 마무리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전과 호남유세 장면을 보도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지 못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했다. 나머지 부분은 박후보와 비슷
하게 진행됐지만 보도 말미에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단체나 개인의 구체적 명
의는 언급하지 않고 '각계각층'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했다. 그게 뭐 그리 대단
한 차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도를 보는 시청자, 특히 부동층의 입장에서 
볼 땐 특정후보에게 더 호감이 더 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 국정원 개입의혹 보도 축소 의혹

 어제 9시뉴스는 최근 민주통합당 당직자에 의해 알려진 국정원직원의 선거개
입의혹 소식을 28초의 짧은 어깨걸이 단신으로 내보냈다.

 

   ‘국정원 직원, 경찰에 컴퓨터 제출’ (2012. 12. 13)

 인터넷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컴퓨터를 임
의 제출받아 접속기록 등 분석중이라는 리포트와 함께 국정원직원이 주거침입, 
감금협의로 민주통합당 당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보도 첫날(12일. 1분 40초 리포트)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국정원의 선
거개입은 정파를 떠나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도 국기문
란행위에 속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자들의 후속취재는 필수적
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뉴스보도는 너무나 짧고 너무나 건조했다.

3. 검증이 어려운 대선공약 검증

 매일 이어지고 있는 대선공약검증 리포트는 오늘 아동성범죄, 청소년 폭력, 
사형제도 등에 대한 양 후보의 정책을 비교했다.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해 각 후
보의 짧은 인터뷰(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보낸 후 리포트 말미엔 전문가의 
지적이 뒤따랐는데 박후보는 재원마련대책이 미흡하다, 문후보는 정책실현방안
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으로 리포트를 마무리했다.



 [대선 공약 검증] 아동 성범죄·사형 제도 (2012. 12. 13)

 아무리 시간적인 제약에 쫓긴다고 하지만 ‘공약검증’이라는 거창한 제목에 어
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수박 겉핥기 식 리포트라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 전
체 3분 10초 정도의 리포트 시간의 절반인 1분 40초 정도를 범죄 통계 리포
트에 할애한 후 나머지 시간에 양 후보의 입장을 듣는 리포트를 마련했다.
 아동 성범죄 하나만 놓고 봐도 다양한 원인과 해법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만을 놓고 찬반의 입장을 자막으로 내보낸다는 것
은 도무지 유권자입장에서 양 후보의 사회문제, 특히 범죄문제에 대한 정책을 
비교 가늠하기가 어렵다. 
 후보들의 공약검증 코너는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비교해 본
다는 취지의 코너인 만큼 사회현상에 대한 양 후보의 시각과 해법을 조목조목 
비교해야만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좀 더 구체적
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선공약 검증’코너는 보통 10번째 이후 꼭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어제
는 16번째) 너무 뒤에 배치가 된다. 좀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